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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화입니다. 

저번에 양치기 관련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양치기를 잘못하면 독이 된다는 댓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답은 간단합니다.

양에 생각이 더해지면 망하지 않아요. 

무지성 양치기가 아닌,

지성 양치기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성 양치기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 또한 단순해요.

자신의 사고를 검토해보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면 됩니다. 

직접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6월 모의평가 1번 문제인데,

틀린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꼼꼼히 읽자고 다짐하고는 넘겼겠죠. 

하지만 이 꼼꼼히 읽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라면 오답을 골랐던 잘못된 사고와,

정답을 고르는 올바른 사고에 각각 주목할 것 같습니다. 

2번을 골라서 틀렸다고 가정해볼게요. 

지문에 있는 보조사 '도'를 엄밀히 읽지 못한 게 문제네요. 

1번을 옳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함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문제가 나왔네요. 

보조사를 읽는 습관과 관계를 분류하는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보조사에 동그라미를 친다는 행동을 통해,

관계가 나오면 간단한 메모를 한다는 행동을 통해,

의식적으로 사고를 통제할 수 있게끔 하는 행동영역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적용하다가 익숙해지면,

이 행동영역을 버리고 자유롭게 독해하면 되고요. 

피드백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고를 검토하고 보완할 대책을 행동영역으로 만든 뒤,

적용하다가 익숙해지면 다시 버리고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태도는 수능날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한 지문을 풀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듯 양과 질이 전제되어야만, 망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며 공부합시다.


